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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상국 "저는 지상파 타입은 아냐…저를 못 담아"

등록 2026.04.02 20:44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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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남정현 기자 = 양상국이 최근 인기에 대해 겸손한 반응을 보였다.

1일 유튜브 채널 '양락1번지'에는 '최양락이 나대지 마라'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.

권재관은 "요즘 떠오르는 경상도 출신 개그맨이 많다. 솔직히 말해서 양상국이 허경환을 좀 끌어준 것 같다"고 말했다.

이어 "요즘 사람들 뉘앙스를 보면 그렇다. 양상국이 허경환 쳐지려고 할 때 끌어준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이에 양상국은 "허경환씨 입장에서는 내가 자리를 뺏는다는 느낌이 있는데, 내가 안 보이게 끌어내리면서도 밀었다. 의도는 없

었는데 위로 올려줬다"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.

이에 최양락이 "허경환이 양상국을 끈 게 아니라 양상국이 허경환을 끌었다는 거냐"고 되물었고, 권재관은 "허경환은 누굴 못

끈다"고 받아쳤다.

양상국은 최근 MBC '놀면 뭐하니?'에 출연해 '진영의 왕세자' 캐릭터로 활약하며 호평을 받았다.

이에 그는 "제가 잘난 것보다는 날것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온 것 같다. 제가 생각해도 저는 지상파 타입은 아닌 것 같다. 저를 다

담을 수는 없는 것 같다"고 겸손함을 보였다.

그러면서 "BJ분들도,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도 지상파 가면 힘들어 한다. 또 지상파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가면 힘들어 한

다. 근데 저는 날것과 지상파 중간을 경험해서 그게 먹히는 것 같다"고 자평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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